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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needs for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700 dental hygiene students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October 30 to Decembe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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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 total of 652 completely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proved to be very important necessary that 46.6% of the students said 

‘probably needed.’ Only 5.1% of the students answered the course is not necessary.

Conclusions :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want the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It is 

desirable that we need to set up a medical communication training and systemic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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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1). 의료에서 커뮤니

케이션 기법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임상기술이고, 최근 의료

계에서 의료 소비자의 요구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며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의 소양이 아니라 의료인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능

력 중 하나가 되었다2)
.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 내 의료 커뮤

니케이션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07년 한국의

학교육평가원에서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교과과정이 개설되

어 있는 의대는 36곳(88%)이며, 아직 개설되지 않은 의대는 

5곳(12%)으로 많은 의과대학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간호대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목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조사

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 4.34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 그리고 이5)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

의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간호 커뮤니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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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N(%)
College or

University

A university   33(5.1)

B college 214(32.8)

C university 142(21.8)

D college 152(23.3)

E college 111(17.0)

Gender Male   8( 1.2)

Female 644(98.8)

Grade 1 grade  161(24.7)

2 grade  304(46.6)

3 grade  187(28.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63(55.7)

No  289(44.3)

Total  652(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omponents N(%)

Curriculum Yes 270(41.4)

No 382(58.6)

Teaching

method*
Only theory 102(37.8)

theory&practice 168(62.2)

Learning

semester*
1 grade 1st semester 30(11.1)

1 grade 2nd semester 179(66.3)

2nd grade 1st semester 32(11.9)

2nd grade 2nd semester 23(8.5)

3nd grade 1st semester 6(2.2)

Course

credits*
1 credits 32(11.9)

2 credits 162(60.0)

3 credits 48(17.8)

Professor

in charge*
Full time prof. 39(14.4)

Adjunct prof. 121(44.8)

Part time prof. 93(34.4)

Uncertain 17(6.3)

Professor

in charge of 

the occupation*

Dental hygienist 195(72.2)

No 30(11.1)

Uncertain 45(16.7)
*For students studying medical communications was 

analyzed.

Table 2.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status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호를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지식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 등6)의 연구에

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론 교과목이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교육

과정 및 교과목 운영은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간호

학과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학·간호학계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교육과

정 운영과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대, 간호

대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대면하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에 대한 현황이

나 운영 실태 및 학생들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치위생(학)과 

학생들도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 직종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기술로써 환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 등7)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은 곧 환자에 대한 최상의 진료를 도달하게 하는 원동

력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최8)는 치과위생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육을 위한 교수법 및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을 통한 효율

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지도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치위생학을 비롯하여 보건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도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15명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일부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한 후,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비확률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임의로 선정한 

3년제 대학교 3곳과 4년제 대학교 2곳의 치위생(학)과 재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653부를 회수하였으며, 내용기재가 

미비한 1부를 제외하고, 65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오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지를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내용

으로는 일반적인 정보 4문항,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

에 관한 6문항,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4문항,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인식도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인식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

고,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역시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필요하다’는 5점, ‘필요하다’는 4점, ‘보통이

다’는 3점, ‘필요하지 않다’는 2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

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과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필요도 4문항은 cronbach α

=.855, 인식도 4문항 cronbach α=.86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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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N(%)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Never    3(0.5)

Not 16(2.5)

Usually 154(23.6)

Probably 206(31.6)

Definitely 273(41.9)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Never           -

Not 33(5.1)

Usually 221(33.9)

Probably 304(46.6)

Definitely 94(14.4)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Never           -

Not 13(2.0)

Usually 117(17.9)

Probably 329(50.5)

Definitely 193(29.6)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Never 1(0.2)

Not 13(2.0)

Usually 129(19.8)

Probably 320(49.1)

Definitely 189(29.0)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Never           -

Not 19(2.9)

Usually 203(31.3)

Probably 243(37.3)

Definitely 187(28.7)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Never 4(0.6)

Not 21(3.2)

Usually 195(29.9)

Probably 264(40.5)

Definitely 168(25.8)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Never           -

Not 27(4.1)

Usually 134(20.6)

Probably 275(42.4)

Definitely 216(33.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Never 22(3.4)

Not 125(19.2)

Usually 368(56.4)

Probably 105(16.1)

Definitely 32(4.9)

Total 652(100.0)

Table 3. Students’perception and needs with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

황,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인식도 및 필요성은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유무, 병

원 임상실습경험 여부,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인식도 및 필요성은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수는 총 652명으로 여학생이 98.8%였고, 2학년 

46.6%,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은 55.7%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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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ean±SD p*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Course
Yes 4.24±0.88

0.003
No 4.03±0.88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Yes 3.85±0.80

<0.001
No 3.60±0.74

Do you thic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Course
Yes 4.15±0.78

0.041
No 4.03±0.71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Course

Yes 4.11±0.80
0.097

No 4.01±0.73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Course

Yes 4.06±0.85
<0.001

No 3.82±0.82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Course

Yes 3.98±0.86
0.010

No 3.80±0.84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Course

Yes 4.02±0.88
0.532

No 4.06±0.8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Course
Yes 2.97±0.85

0.388
No 3.02±0.81

*The date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4. Students’needs and perception by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2.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개설현황을 보면 교육과정이 있

다고 응답한 학생은 41.4%였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8.6%

였다.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

으로 수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실습수업과 함께 진행된다가 

62.2%, 이론수업만으로 진행된다는 37.8%였다. 또한 의료커

뮤니케이션 수업 학습 기간은 1학년 2학기가 66.3%로 가장 

많았고, 학점부여에 있어서는 2학점이 6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전임교수가 14.4%, 겸임 교

수가 44.8% 가장 많았으며, 담당 교수의 직종은 치과위생사

가 72.2%로 나타났다<Table 2>.

3.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에 대해 ‘매우 필요하

다’ 41.9%, ‘필요하다’ 31.6%가 응답하였고, ‘의료커뮤니케이

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에 대해 ‘필요하다’ 46.6%로 가장 

많았다.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에서 ‘필요하다’가 5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커뮤니케이

션 기술 향상이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가에 ‘그렇

다’ 37.3%, ‘매우 그렇다’ 28.7%였다.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

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

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2.4%, ‘매우 그렇다’ 33.1%였다.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56.4%, ‘그렇다’가 16.1%였다<Table 3>.  

4.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유무에 따른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유무에 따라 의료커뮤니케이션

의 필요성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의료커

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

진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임상에서 의료진간에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5).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

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의료커뮤

니케이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환자들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Table 4>. 

5.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
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필요성과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은 학생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

키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의료커뮤니

케이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환자들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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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ean±SD p*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4.05±0.92
0.028

No   4.20±0.84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60±0.80
<0.001

No   3.84±0.72

Do you thic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99±0.77

0.001
No   4.18±0.69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94±0.81

<0.001
No   4.18±0.68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84±0.87
0.009

No   4.01±0.80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77±0.87
<0.001

No   4.01±0.81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4.01±0.84
0.201

No   4.09±0.83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05±0.82
0.071

No   2.93±0.83
*The date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6. Students’needs and perception by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omponents Mean±SD  p**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4.18±0.94
0.352

Theory & Practice     4.28±0.85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72±0.78
0.033

Theory & Practice     3.93±0.80

Do you thic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4.03±0.78
0.050

Theory & Practice     4.22±0.77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4.04±0.82
0.278

Theory & Practice     4.15±0.79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89±0.90
0.014

Theory & Practice     4.15±0.80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81±4.08
0.015

Theory & Practice     4.08±0.80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Teaching

method

Only tTheory     3.95±0.92
0.325

Theory & Practice     4.06±0.85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04±0.92
0.276

Theory & Practice     2.92±0.80
*For students studying medical communications was analyzed.
**The date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5. Students’needs and perception by teaching method*

인식을 나타냈다(p<0.05)<Table 5>.

6.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
과목 필요성 및 인식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 ‘임

상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임상에서 

의료진간에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5).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

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식을 증진

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환자들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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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p<0.01)<Table 6>.

총괄 및 고안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

로 최근 ‘의사소통교육’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학술대회

가 개최되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

지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10). 특히, 의료계에서는 환자

와 진료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의

료진의 핵심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들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의료커

뮤니케이션 향상에 필요한 적극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치위생(학)과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41.4%, ‘없다’의 비율은 약 58.6%

였으며, 또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론만 운영되고 있다가 37.8%, 이론과 실습이 

함께 운영된다는 62.2%로 나타났다. 손 등11)은 간호대학 학

부과정의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75%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이론 수업방식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4년제 대학 2곳과 

3년제 대학 3곳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에 전국 치

위생(학)과의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향후 전반적인 치위생(학)과의 의료커뮤니

케이션 교과목의 현황과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전임교수 14.4%, 겸임교수 44.8%, 외래교수 34.4%로 

나타났고, 담당 교수의 직종은 치과위생사 72.2%였다. 김 등4)

의 연구에서 타 전공 교수가 가르쳐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에 관한 정보는 믿기 어렵고, 학습동기가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학생들이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타 전공 직종의 전공자보다 같은 직종의 전공자가 의료커

뮤니케이션 교과목을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에

서도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겸임교수의 비율이 44.8%로 전임교수의 비율보다 높았

고, 겸임교수와 전임교수가 가지는 특성이 다르므로 학생들

의 전반적인 학습과 학교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전임교수가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보면 66%의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이 지식을 증진

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김 등4)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의 유용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3.99점(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나 유

사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료커뮤니케이션 기

술은 실제로 학생들이 환자를 대면할 때 발휘될 수 있는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 수업을 통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응답이 75.7%였으

며, 이는 김 등10)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의료직종

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7점 척도에서 6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결과와 유사하였

고, 학생들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의료 전문가로서 갖

추어야 할 능력이며,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을 통해 스스로 

환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3.5%였고,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각각 80.1%와 78.1%로 높게 나타났다. 김12)의 

연구에서는 환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 경청기술 연마와 실천, 수용자 중심의 

어휘사용, 양방향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델 지향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치위

생(학)과 학생들은 환자 또는 진료진과 함께하는 직종으로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그 전문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학생들

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에 대한 높은 비율이 보

여주듯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적 환경과 기회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한 필

요성 및 인식 부분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의료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유들을 학습하고, 이해

하는 과정으로 연계되어 얻어진 증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체 치위생(학)과의 교과목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운영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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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인식도와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는 실습과 이론수업

을 함께 들으면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실제적

이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업방

식에 상관없이 4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p=0.352),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과 박13)은 의료 전문가의 자존감은 환자에게 안도

감과 신뢰감을 주게 되는데 실습수업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

한 자존감까지 더욱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부과정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의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 강의와 실습이 

개연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11)
, 박14)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을 위해 임상 전 학생들에게도 경험 

위주의 실습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치

위생(학)과에서는 이론 중심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아닌 이론과 실습수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과목의 

구성과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원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성과 인식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높은 

인식도와 필요도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로 임상현장 실습에 

대한 업무 및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두려움으

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함을 과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15)은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환자와의 관계, 

교육자 즉 의료진간의 관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임상실습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 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한 효율

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의

료커뮤니케이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여러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성과 

인식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해당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임의적인 편의표본추출로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일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치위생(학)과 재학

생 대상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자료는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

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대상을 전국 치

위생(학)과로 확대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운영 실태,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실제로 운영을 통한 교육의 

효과 등 다양한 접근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커뮤니

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 받은 경험이 ‘없다’가 58.6%였으

며, 수업방식에서는 37.8%가 이론수업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73.5%, 환자와 

의료진간 소통을 위해 의료커뮤니케이션 필요성에 대해 

80.1%, 의료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료커뮤니케

이션이 필요하다고 78.1%가 응답하였다. 

3.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와 이론

과 실습수업 형태로 교육받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

션 교과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4.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

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의료커뮤니케이

션 교과목에 대해 높은 필요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료인을 비롯한 임상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직종의 핵심역량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위생(학)과의 체계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과정과 적

극적인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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